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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29일 월요일 새벽, 주 말씀>

1. <남의 마음>도, <그가 한 일>도 알아줘야 ‘자기가 행한 일’

도, ‘자기 마음’도, ‘자기 심정’도 알아준다.

2. 세상을 보면, 남의 일에 관심이 없고 자기일 하기에 바쁜 시대가 

되었다. 이런 시대에서는 남의 일을 알아주기가 너무도 어렵다. 

고로 이때에 “알아줘야 될 때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

했다.

3.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남이 한 일도 알아주고 인정해 

줘야 하는 시대다.” 하셨다.

4. 자기를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 하나님과 성령

님과 성자가 하신 일과 그 마음을 알아드려야 된다.

5.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알아드려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된다.

6.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알아드려야 하나님은 주를 통해

서, 혹은 만물을 통해서 더욱 ‘능력’을 보이시고 ‘표적’을 

보이신다.

7. 지난 40년의 섭리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섭리사 행사를 할 때 항

상 비바람을 조종하시면서 주관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다. 이것을 

알아드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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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알아드려야 하나님은 ‘표적’을 일으키신다.

9. 하나님은 그 보낸 자를 통해 수백 번, 수천 번 표적을 일으키셨

다.

10. <월명동 자연성전을 만들 때> 선생이 생각하기를, 이곳은 바깥

이니 비 올 때나 찬바람이 불 때를 계산하면 쓸 수 있는 날이 

많지 않겠다고 했다. 그리고 사람들도 말하기를 아무리 하나님

의 자연성전이어도 비바람을 피해야 되는데 못 피하니까 집을 

지어야 된다고 하며 자연성전을 알아주지를 않았다. 그런 이야

기를 귓구멍이 커지도록 들으면서 자연성전을 지었는데, 역시 

하나님께서는 ‘자연성전의 지붕’이 되어 주셨다. 고로 비가 

올 때는 조종하여 ‘자연성전의 지붕’을 덮어 피하게 해 주시

고, 또 겨울에 눈이 올 때는 ‘자연성전의 지붕’을 없애서 스

키도 타고 썰매도 타게 해 주셨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크고도 크다.

11. 알아야 알아준다.

12. <주>를 알아야 알아주지, <주>를 모르면 몰라준다.

13. 아는 만큼 마음을 알아준다.

14. 사랑하는 만큼 알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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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하나님도 우리가 사랑하니까 알아드릴 수 있다.

16. <지식>도, <지혜>도 있어야 알아주게 되고, 자기도 겪어야 알

아주게 된다.

17. 알아주면 그와 같이 행하게 된다. 심정을 맞추기 때문이다.

18.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이 행한 일들’을 말씀하신다.

19. 하나님은 늘 <말씀>으로 ‘자신이 행한 일’을 말씀하시니, 몰

라서 못 하게 되면 안 된다.

20. <알아주는 도>를 깨쳐야 되고, <알아주는 지혜의 눈>을 떠야 

된다. <알아주는 눈>을 못 뜨면 절대 몰라준다.

21. <알아줄 자>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22. 제대로 알아주려면, 그 사람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된다.

23. 알아주고 대해야, 그와 일체 되어 행한 일을 더욱 말씀해 주시

고, 보여 주시고, 표적과 능력을 행해 주신다.

24. <성공 비법> 중의 하나가 ‘행하는 가치를 알아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도 깨닫고 아는 것이다.

25. <성경>을 풀어야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알아드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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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에는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알아드릴 수가 없다.

26. 선생도 성경을 풀었기에 ‘하나님이 행하신 어마어마한 일들’

을 아는 것이다. 성경을 그냥 읽어서는 알아드릴 수가 없다. 

<성경을 푼 자>가 최고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알아드리

게 된다.

27. 하나님은 알아주면 그리도 좋아하신다.

28.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행한 것>을 말해 주고 보여 줘야 

알아준다. 그냥은 몰라준다. 사람은 ‘신’이 아니니, 자꾸 이

야기를 해 줘라. <무지하고 미련한 자>는 몰라준다.” 하셨다.

29. 알아주는 데 눈을 떠야 된다. <소경들>은 ‘알아주는 데’ 눈

을 못 뜬 것이다.

30. 사람들은 자기를 알아주기를 그리도 원한다. 그런데 몰라준다고 

해서 고꾸라질 필요가 없다. 자기 손해다. 선생도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하나님만 알아주면 끝난다.” 하고

서 행했다. 그 말이 맞았다. 그렇게 사람들을 구원시켜도 알아

주는 자가 없었다. 나중에는 이를 두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니, 

“내가 알아줬으면 됐다. 알아주었기 때문에 네게 끊임없이 역

사한 것이다.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말아라. 하나도 알

아주지 않아도,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하셨다.

31. 하나님은 알라고 늘 말씀해 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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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행하여 보여 줘야 알아준다.

33. <원한 것>을 해 줘야 알아준다.

34. <남이 못 하는 것>을 해야 알아준다.

35. 처음에는 몰라도, 후에는 알아준다.

36. <자기 주관>에 매여 살면, 자기 이웃과 형제가 행한 것을 몰라

준다.

37. 알아줘야 유익이다.

38. <알아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잊어버리면, 기적과 이적을 보여 

주지 않는다.

◎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